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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목적

전 세계적으로 한일간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일본에 존재하는 재일코리

안만큼이나 모국이 아닌 이국 현지에서 민족학교를 많이 세운 사례는 드물 것

이다. 일본에 존재하는 민족학교는 크게 민단계 한국학교, 총련계 조선학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민족학교는 다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각종학교와

일조교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민족학교가 일본학교교육법상 각종학교와

일조교로 분리되어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재 어떠한 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으며 어떤 민족학교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과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2013S1A5B8A01055017).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제1저자).

*** 조선대학교 러시아어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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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일본에서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민족학교

수는 1946년 일본 전국에 대략 525개교에 달했으며 전체 학생수 약 4만 4,000명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1948년 4월 24일 발생한 ‘한신교육투쟁’은 일본정부와 GHQ(미점

령군)에 의해 본격적으로 민단계 한국학교와 총련계 조선학교로 갈리는 분기점이 되었

다. 그리고 점차 총련계 조선학교는 1966년에는 142개교, 약 3만 4,000명으로 감소

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북한-일본관계의 여론악화와 일본인 납치사

건에 따른 재정적 차별 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2012년에는 102개교 약 8,500명 정도

로 감소하여 폐교되는 학교들이 속출하는 등 학교유지와 발전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

정이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1)

이와는 달리 민단계 한국학교는 1948년 당시 전체 4개 학교에서 두 개 학교가

일본정부에 의한 일조교의 인가를 받았으며 나중에 한 개교가 일조교로 추가되어

현재 각종학교로는 도쿄한국학교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들 두 개 형태의 민족학교

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련계 조선학교는 해방이후 일본정부의 제도적 시스템으로부

터 분리되어 각종학교를 일본전국에 확대 전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민단계 한국학교는 당시나 지금이나 4개 학교가 존재하여 수적으로 큰 변화

는 없지만 일찍이 일본정부의 제도적 시스템을 받아들인 일조교는 학교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종학교인 동경한국학교는 성공적인 운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 존재하는 민족학교의 특징은 몇 개의 일본정부의 지원

을 받는 일조교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각종학교가 대부분이다.

현재 총련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100여개가 넘는 조선학교를 운영하

고 있으며 민단 역시 도쿄를 중심으로 4개의 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운영 면에서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1945년 해방 이후 거의 69년

동안 고도의 운영방법이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민족학교를 독자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운영해왔다는 것은 높이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존재하는 민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학생수의 감소와 적자운

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민족학교의 위기의 발단

에 대하여 각종학교와 일조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도적 측면에서 민족학교

의 학교문화의 형성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여 대안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1) 中島智子(1993)「日本の多民族教育と在日韓国・朝鮮人教育」『異文化間教育7』アカデミア出版、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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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학교문화의 제도적 차이 형성 배경

먼저 학교문화는 제도적・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학교문화를 제도적 측면(각종학교와 일조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박수

정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문화는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

인으로서 학교 변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학교문화를

“학교구성원, 즉 민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정의하여 제도

적 측면(각종학교와 일조교)에서 학생들이 민족학교의 실태 및 전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에 있는 민족학교는 제도적 측면에서 각종학교와 일조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재일코리안 학교문화 형성 배경의 제도적 측면에서 고

찰해보면,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에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중・고 일

관제 교육, 대학교, 고등전문학교, 맹학교, 농학교, 간호학교 및 유치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 일본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보통학

교들은 대부분 ‘일조교’에 속해 있으며 민족학교만이 예외로 각종학교로 정하

고 있다. 일본정부는 민족학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 학교교육법

제83조에서 “제1조에 열거한 이외의 학교로 학교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수행

하고 있는 기관은 각종학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련계 조선

학교와 같은 민족학교는 법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각종학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3)

다음 <표 1>은 제도적 측면에서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교원채용에 관한 사항으

로 먼저 일조교는 원칙적으로 교원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각종학교에서는 교원면허가 없어도 된다. 둘째, 학교에서 사용

하는 교과서 채택에 관한 사항으로 일조교는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마친 교과

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각종학교는 의무규정 외에도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여 커리큘럼에 적용할 수 있다. 셋째, 학령기에 해당되는 학

생 모집방법에 대한 것으로 각종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취학통지’

2) 박수정・이준우(2013)「학교문화가 학교구성원의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콘텐츠학회논

문지』Vol.13 No.7, p.453.

3) 仲尾宏(2003)『在日韓国・朝鮮人問題の基礎知識』明石書店、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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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조교 각종학교

Ÿ 교원채용

Ÿ 원칙적으로 교육직원면허

를 소유하고 있어야 교원

으로 채용 가능

Ÿ 자유롭게 교원 채용(교육직

원 면허를 소유하지 않아도

채용 가능)

Ÿ 교 과 서

채택

Ÿ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마

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

Ÿ 교과서나 커리큘럼의 자유

로운 선택(문부성 검정 교

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

능)

Ÿ 학생모집

Ÿ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

령기 대상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이 없음

Ÿ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학령기 학생들

을 독자적으로 모집해야 함

Ÿ 교육재정

Ÿ 일본 정부와 문부성의 적

극적인 교육보조금의 지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운영에 어려움이 없음

Ÿ 일조교와 교육보조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업료

와 기부금에 의존하여 운영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Ÿ 장단점

Ÿ 일본문부성의 학교운영과

커리큘럼 편성에 통제를

받음

Ÿ 자유로운 학교운영과 독자

적인 커리큘럼 편성

와 같은 수단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방법으로

학령기 대상의 학생들을 발굴하거나 모집해야 한다.

<표 1> 민족학교의 제도적 차이4)

종합적으로 이들 학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각종학교는 일조교에 비해 자유

로운 학교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민족교육에 적용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각종학교와 일조교는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자신의 자녀들을 민족학교

에서 교육시키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임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금을 모두 합쳐도 일본 사립학교 지원규모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

정이다.

반면 민족학교 중 각종학교는 학교재정의 대부분을 수업료와 기부금으로 충

당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또한 일조

4) 金賢(2006) 『在日コリアン』 株式会社九天社、pp.157-158. 내용의 골자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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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교

교육법상의 자격
주요 민족학교

일조교(3개교)
오사카 백두학원, 오사카 금강학원, 민단계 교토국제학

원(KIS)

각종학교(99개교)
현존하는 총련계 조선학교 98개

도쿄한국학교 1개교

교로 전환하면 교원이나 교과서 내용도 일본정부가 규정하는 일조교의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육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민단계

민족학교가 일조교로 전환하는 경우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민단계

민족학교가 일조교로 전환한 것은 단 한 건으로 1985년 금강학원이 유일하

다.

<표 2> 민족학교의 제도적 차이에 따른 구분

현재 일본에 존재하는 민단계 한국학교와 총련계 조선학교의 민족학교를 제

도적 측면에서 일본학교교육법상의 자격별로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구분하면

위의 <표 2>과 같다. 일조교는 교토국제학원, 오사카 백두학원, 오사카 금강

학원 등 민단계 한국학교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각종학교는 현존하는 총련계

98개교와 도쿄한국학교 등 총 99개교이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토대

해방이후부터 최근까지 총련계 조선학교와 민단계 한국학교는 시설이나 규

모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갈림길에는 일조교와 각종학교라는 제도

적 선택에서 기인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교는 도쿄한국학원

을 제외하고 1948년 한신교육투쟁을 계기로 일조교로 전환하여 일찍이 안정

적인 학교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선학교는 북한의 재외공민5)으로서 재

일조선인들의 사상교육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각종학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총련을 중심으로 민족학교를 일본 전국으로 확

대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6)

지금까지 민족학교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오자와(小沢有作、1973)와

5) 진희관(2011)「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연구: 재중총련, 재CIS동포, 재일총련 그리고 재미동포정책 비

교 연구를 중심으로」『통일문제연구』23(1), pp.361-396.

6) 이헌홍(2009)「재일한인 생활사소설 연구: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35, pp.15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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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金徳龍、2004), 그리고 김인덕(2008, 2012)에 의한 민족학교의 역

사적인 형성과 발전과정 연구, 박삼석(朴三石、1980、1997，2012)의 민족

학교 교과과정과 조선학교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소냐 량(ソニアリャン、

2005)과 한동현(韓東賢、2006)의 조선학교 언어교육을 통한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해성(2012)의 연구는 조선학

교가 재일코리안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과 역할을 분석한 것으로 매우 흥미로

운 논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로는 박상득

(1980), 민족교육연구회편(1991), 재일본조선인교육회편(1996) 등으로 민

족학교가 각종학교로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민족적 성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민단계 한국학교에 대하여 일조교와 각종학교의 차이를 다룬 카지 이타루

(鍛治致、2013：157)의 연구는 이들 학교의 제도적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도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연구가 일본에 존재하는 민족학교 중 일조교

의 쇠퇴에 대하여 저출산고령화와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격감하게 되

었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비슷한 관점에서 송기찬(宋基燦、

2012：81)의 연구는 조선학교의 경우 글로벌시대 제도적인 관점에서 일본정

부로부터 분리주의를 선택해왔다는 점을 성공과 쇠퇴의 이유로 지적하였다.

즉 총련계 조선학교가 제도적 분리와 학교 내의 집단주의를 생존전략으로 내

세워 어느 측면에서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민단계

한국학교의 일조교(오사카 중심 3개교)는 원래 올드커머 자녀들을 위해 설립

된 학교였다. 그러나 민단계 일조교는 글로벌화에 순응한다는 측면에서 새로

운 학생자 층을 개척한 결과 재학생의 민족구성은 어느 정도 다양성을 이루었

지만 학교자체의 활성화까지는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카지 이타루(鍛治致、2009)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오사카지역 최대 한국학교의 하나였던 백두학원과 금강학원은 도쿄한국학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의 졸업자를 배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부터 학생수가 감소하여 1980년대 약간 회복세를 보였지만 1980년대 후반부

터 뉴커머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전반에는 도쿄한국학원이 대

규모의 유일한 한국학교로 부상하였다. 과거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올드커머

가 많았던 오사카지역의 학생수가 도쿄를 압도하였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학생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뉴커머가 오사카와 도쿄의 지위를 역전시켜

1997년 IMF통화위기 이후에는 도쿄의 학생수가 압도적 많아졌다. 현재 각종

학교에 해당되는 도쿄한국학교의 재학생 수는 1,000명을 초과하여 일조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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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오사카의 한국학교 3개교를 합친 재학생수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

다.

이와 같이 민단계 한국학교는 각종학교(도쿄한국학원)와 일조교(백두학원,

금강학원)로서의 다양한 차이에 의해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이러한 기존연구를 발판으로 현재 한국학교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대하여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제도적 차이로 가정하고 이를 설문조사

의 실태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본에 있는 민

단계 한국학교(도쿄한국학교, 금강학원, 백두학원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모집단으로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은 기본

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선정되었다. 연구의 모집단은 민족학

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민단계 한국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도하였으며 분석에서는 민족학교의 특성에 따라 각종학교와 일

조교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민족학교로서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총련계 조선학교의 대부분이 각종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가장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

사는 남북관계와 북일관계의 악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신

에 민단계 한국학교로 한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단계 한국학교 내에도

각종학교(한국학교)와 일조교(금강학원, 백두학원)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족학교의 제도적 차이점을 규명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나 주장은 먼저 한국계 민족학교의 이러한 조사과정과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 연구는 조사과정에서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내용

을 이해하기 어려운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중

학교 2학년 이상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결과 총 855부가 수집되어 이 논문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

은 SPSS통계분석 툴을 활용하여 한국학교에 대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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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상관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점을 도출하

였다.

또한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민족학교 학생들 대상의 설문조사의 부족한 점

은 보완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조

사과정 상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모집단을 민단계 한

국학교로 전수조사를 목표로 시도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설문조사의 대표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한국계 민족학교의 제도적 특성과 학교문화

형성

1. 학교문화의 제도적 차이와 특성 분석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큰 틀에서는 민단계 한국학교이며 각종학교로서 도쿄

한국학교와 일조교로서 오사카의 금강학원과 백두학원의 중학생 이상의 남녀

학생들이었다. 설문조사한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종학교인 도쿄

한국학원은 425부, 금강학원과 백두학원은 일조교로 430부가 수집되었다. 각

종학교와 일조교의 설문조사 비율이 거의 50:50에 가까운 수치여서 상호간의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샘플의 통계적인 비율이 매우 적합한 수치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7)

그러면 이들 수집자료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민족학교

의 특성(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 다음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차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인구

통계학적요인과 민족학교 특성간의 차이는 통계상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

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연령별, 가족구성별, 아버지 국적별, 어머니 국적별,

본인 국적별, 세대구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차이분석결과를 보면 학년이 높을수록 각종학교를 선호

하고, 학년이 낮을수록 일조교의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에서는 가족수가 적을수록 각종학교를 선택하고 가족수가 많을수록

7) 민족학교 연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임영언(2014) 「재일코리안 민족교육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고찰」『日本文化学報』第62輯、pp.287-308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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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부모의 국적별 차이에서는 아버지 국적이

대한민국적자일 경우 일조교를 선호하고 일본적 국적자일 경우 각종학교를 선

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어머니 국적별로는 아버지 국적별 성향과 비슷한 양상

을 보였는데 이는 학교진학선택에 있어 부모의 선택이 중요한 미친다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3> 인구통계학적요인과 학교문화 차이분석

질문항목 구분　
학교문화 특성

 P
각종학교 일조교

성별
남성 200 49.6% 203 50.4%

.187 .66
5여성 230 51.1% 220 48.9%

연령별

12세미만 89 47.6% 98 52.4%

16.5
32

.00
2

12세 이상~14세미만 133 46.3% 154 53.7%

14세 이상~16세미만 107 48.0% 116 52.0%

16세 이상~18세미만 94 65.7% 49 34.3%

18세 이상 7 46.7% 8 53.3%

가 족 구
성별

2명 9 52.9% 8 47.1%

169.
755

.00
0

3명 48 43.6% 62 56.4%

4명 112 29.1% 273 70.9%

5명 165 71.7% 65 28.3%

기타 96 85.7% 16 14.3%

아 버 지
국적별

대한민국적 266 39.6% 406 60.4%
142.
840

.00
0일본적 156 90.2% 17 9.8%

기타 6 75.0% 2 25.0%

어 머 니
국적별

대한민국적 212 34.8% 397 65.2%

205.
692

.00
0

조선적 1 33.3% 2 66.7%

일본적 208 89.3% 25 10.7%

기타 8 88.9% 1 11.1%

본 인 국
적별

대한민국적 197 33.7% 387 66.3%

217.
540

.00
0

조선적 0 0.0% 2 100.0%

일본적 174 93.0% 13 7.0%

기타 58 71.6% 23 28.4%

세 대 구
성별

1세(한반도출생) 37 18.7% 161 81.3%

198.
570

.00
0

1.5세(부모  따라 이주) 60 33.7% 118 66.3%

2세(부모  한반도 출생) 91 57.2% 68 42.8%

3세(조부모  한반도 출생) 129 87.2% 19 12.8%

기타 113 65.7% 59 34.3%

　본인국적별로는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일조교, 일본 국적일 경우 각종학교

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세대구성별로는 일본에서 거주세대가 낮을수록

일조교를 선호하고 거주세대가 높을수록 각종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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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차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민족학교 학생들의 학년이 높을수록, 부

모와 본인의 국적이 일본 국적일수록 각종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세대별 구성에서도 재일 3세대가 재일 1세대보다는 각종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본에서 장기 체

류하거나 오랫동안 생활할수록 각종학교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민단계 한국학교 중 각종학교에 중도입학학생이 많고 모국 대학진학

이나 한국학교와의 관계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경향이 강하지만 반대

로 일조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일본학교로 전

학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학교문화의 실태 및 전망 신뢰도 분석

신뢰도 통계량

구분
Cronbach

의 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민족학교
실태

.693 .703 13

민족학교
전망

.825 .841 14

이번에는 민족교육의 실태(전체 13항목)와 전망(전체 14항목)에 관한 상관

분석과 회귀분석에 앞서 먼저 설문항목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알파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크론바흐 알파값은 .703~.841사이로 높게 나타나 설문문항들이

비교적 일관된 설문내용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민족교육 실태와 전망에 대한 변수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민족학교의 특

성별(각종학교와 일조교)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족교육의 실태에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평균값을 살펴보

면 각종학교보다 일조교가 높게 나타났으나 T값은 –5.480으로 나타나 각종

학교보다 일조교가 민족교육의 현재 실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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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교문화 특성과 민족교육 차이분석

민족학교 특성 구분 N 평균
표준편

차
T P

민족교육 실
태

일조교 429 3.1554 .46619
-5.480 .000

각종학교 425 3.3371 .50224

민족교육 전
망

일조교 430 3.1043 .56336
-.170 .865

각종학교 425 3.1106 .53189

<표 6> 학교문화 실태 및 전망 상관분석

　구분 민족교육 전망

민족교육 실태

Pearson 상관계수 .329**

유의확률 (양쪽) .000

N 854

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위의 <표 6> 민족교육 실태 및 전망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민족교육 실태와 민족교육 전망과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족학교 학생들이 민족교육의 실태에 대하

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민족교육의 전망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학교문화 실태 및 전망 분석

이번에는 한국학교의 학교문화로서 민족교육 실태가 민족교육의 전망에 어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민족교육의 전망으로

독립변수를 민족교육의 실태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7>은 민족교육과 실태를 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103.121(유의확률 0.000)

으로서 유의하고, R^2은 0.329로 설명력은 낮지만 회귀분석모형으로서는 통

계수치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t검정 결과, 민족교육 실태는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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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인 민족교육 실태는 종속변수인 민족교육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전체 설명의 영향력 정도

는 0.365로 나타났다. 즉, 민족교육의 실태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학생들은 민족교육의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 학교문화 실태 및 전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
차

베타

(상수) 1.921 .118 　 16.260 .000

민족교육 실태 .365 .036 .329 10.155 .000

F 　 　 　 　 103.121
(p=0.000)

R^2 　 　 　 　 .329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민족학교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학교특성(각종학교와 일조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

이다.”라고 연구가설을 세워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민족학교 특

성(일조교, 각종학교)으로 표본의 크기가 같다고 규정하여 사전발생확률 값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항목(성별, 연령, 가족구성,

아버지국적, 어머니국적, 본인국적, 세대구성)중 연령, 가족구성을 제외한 항

목은 가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8> 학교문화에 대한 판별분석8)

　독립변수(민족교육 전반) 일조교 각종학교

민족학교 단점=학생수 2.794 .878

한국어수준 4.558 3.818

민족학교 선택이유=집에서 가까워서 .992 2.624

민족학교 선택이유=우리말 .665 1.241

민족학교 존재이유=민족의식교육 2.519 3.025

민족학교 선택계기=부모님권유 2.712 3.188

민족학교 존재이유=통일교육 1.632 .669

재학중학교=중급 2.652 2.258

(상수) -8.082 -6.655

8) 여기에서는 Fisher의 선형 판별함수를 사용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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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면관계상 분석표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민족학교 특성과 인

구통계학적 특성 간의 판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어머니 국적이 한국적이고 재일동포 1세인 경우 각종학교로 분류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국적이 일본이고 재일동포 3세인 경우

일조교로 분류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가족구

성수가 많으면 일조교에 속한 민족학교에 다닐 확률이 높고 재일동포 1.5세인

경우 각종학교에 다닐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민족학교의 특성이 민족교육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민족교육

전반이 민족학교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판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의 종속변수는 학교특성(일조교, 각종학교)으로

표본의 크기가 같다고 규정하여 사전발생확률 값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민

족교육 전반에 대한 항목(재학중학교, 이전학교, 민족학교 선택계기, 민족학교

선택이유, 한국어수준, 민족학교 장점, 민족학교 단점, 민족학교 존재이유)중

재학중학교, 한국어수준을 제외한 항목은 모두 가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

용하였다.

위의 <표 8>에 제시한 것은 판별분석 결과에 따른 피셔(Fisher)의 선형 판

별함수를 나타고 있다. 판별함수의 계수에서 일조교가 한국학교의 단점이 학

생수라고 인식하는 경우, 한국어수준이 낮고 민족학교 존재이유가 통일교육이

라고 인식하는 경우 각종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학교 학생들이

민족학교의 선택이유가 “집에서 가까워서”, 민족학교 존재이유가 “민족의식교

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민족학교의 선택계기가 “부모의 권유”라고

응답한 경우 각종학교가 일조교보다 판별함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민족학교 전반과 민족학교의 특성에 관한 판별분석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학교의 단점이 학생수라고 인식하는 경우, 한국어수준

이 낮을수록 일조교로 분류될 확률이 높으며 민족학교 선택이유가 집에서 가

까워서, 민족학교 존재이유가 민족의식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각종학교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문화 형성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

다음은 일본현지 한국학교에서 인터뷰 조사에 따른 학교문화(각종학교와 일

조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종학교인 도쿄한국학교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와 글로벌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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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뉴커머의 대량이주라는 인구학적 요인이 작용한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종학교로서 도쿄한국학교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일조교인 3개 학교와 비교하여 학교규모가 훨씬 크고 뉴커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학교의 급격한 성장요인은 전술한 글로벌시대의

인구이동이라는 인구학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쿄한국학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교과서를 한국어

로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모국학교로의 접속(전학이나 진학)을 의식하

여 일본에서 모국 교육과 거의 진배없는 수업을 행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시

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초등부에서는 영어 수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한국학교가 글로벌화의 영향과 학부모들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한국학교로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인터내셔널스쿨의 요소를 적극 수용하여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 뉴커머들이 일본에 주재원으로 체류하면

서 자녀들에게 인터내셔널스쿨과 같은 분위기에서 영어회화를 습득시키겠다는

학부모의 교육수요와 해외에서 체류한 공백으로 인하여 귀국 후 자녀들이 한

국에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만은 피하고 싶다는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일조교의 상황은 수업내용과 커리큘럼의 측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조교는 일본문부성의 학습지

도요령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국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한 수

업을 실시하기 힘들고 학교교원들도 기본적으로 일본 교원의 자격증을 소지해

야 하기 때문에 영어수업의 경우 원어민 교육을 시행하기 매우 힘든 구조이

다. 또한 이들 일조교 계통의 학교 내에는 보통 올드커머와 뉴커머는 물론이

고 일본인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뉴커머의

수요에만 적극 대응할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1945년 이후 운영되어온 민족학교 중에서 한국학교를 중심으로

일조교와 각종학교로 구분하여 학교문화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이 연구는 민족학교의 위기에 대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각종학

교와 일조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학교문화 형성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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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의 측면에서 민족학교의 위기는 재일코리안 사회의 저출

산고령화 시대의 도래, 북한정세의 불안이나 재일코리안 자체의 귀화자 증가,

글로벌화에 따른 재일코리안 사회의 변화 등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민족학교로서 조선학교와 한국학교가 갈라지게 된 계기는 1948년 오사카

와 고베를 중심으로 발생한 ‘한신교육투쟁’으로 이때부터 한국학교 4개 중 2개

교가 일조교로 전환되었고 민족교육을 중시한 조선학교는 100%가 각종학교

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셋째, 1956년부터 북한에 의한 교육원조비는 표면적으로는 총련계 민족학

교의 일본 전국적인 학교시설 설립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총련계 조선학교와 민단계 한국학교는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를 발생시켰는데 그 배경에는 일조교와 각종학교라는 제도적 선택에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련계 민족학교는 각종학교를 선택하여 제도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일본 전국에 각종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한국학교는 도쿄한국학원을 제외하고 1948년 한신교육투쟁을 계기로 일

조교로 전환하여 일찍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선택하였다. 또한 한국학교는

한국정부의 지원이 미미했던 만큼 학교시설확대나 규모에서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분석결과, 성별로는 인구통계학적요인과

민족학교 특성과의 통계상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연령별, 가족구성별, 아버지 국적별, 어머니 국적별, 본인 국적별, 세대구성별

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쿄한국학교와 같은 각종

학교에는 중도입학학생이 많고 모국 대학진학이나 한국학교와의 관계 지속 때

문에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경향이 강했지만 반대로 일조교(백두학원, 금강학

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거나 일본학교로 전학하는 학생들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분석결과, 민족교육 실태와 민족교육 전망과의 사이에 양의 상관

관계가 존재했다. 즉 민족학교 학생들이 민족교육의 실태에 대하여 긍정적으

로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민족교육의 전망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결과, 민족교육의 실태에 관하여 긍정적

으로 수용하는 학생들은 민족교육의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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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높았다. 넷째, 판별분석결과, 한국학교의 단점이 학생수라고 인식하는 경

우, 한국어수준이 낮고 민족학교 존재이유가 통일교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일조교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민족학교 선택이유가 “집에서 가까워

서”, 민족학교의 선택계기가 “부모의 권유”, 민족학교 존재이유가 “민족의식교

육”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각종학교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다섯째, 인터뷰조

사결과, 각종학교와 일조교의 차이점은 모국학교와 연계된 수업내용, 글로벌

화에 따른 영어수업과 인터내셔널 스쿨적인 요소 등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대

응하는 커리큘럼의 구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해방 이후 민족학교의 학교문화의 형태는 조선학교가 각종학교

로서 일본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학교와 학생수

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학교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일조교화

되었으며 해방이후 학교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종학

교인 조선학교와 일조교인 한국학교는 민족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도쿄한

국학교는 글로벌시대 교육내용의 집중과 선택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족학교의 학교문화의 차이는 일본에서 민

족학교의 제도적 수용차이에 의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했는가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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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entral figure and historic

formation background and observe the differences of the regular schools and

irregular schools with Korean school.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used of

interpretation of conducting survey paper and interview at first-hand field in

Japa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in historic background,

there is a division of Chosun schools and Korean schools as 'Hanshin

education fighting' and some of Korean school select regular schools and

irregular schools. Second, Chosun schools are detached from Japanese

government's islands and expanded to whole country because of choosing as

irregular schools, but Korean schools select as regular schools and plane to

stable school management in Japan. Third, irregular schools tend to go under

of Korea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for graduation because of relation

with Korean school, but students of regular schools’ were expose that have

many students who change schools to Japanese school. Forth, students of

regular schools are not good at Korean language about role of ethnic school

and unity education, irregular school's students chooses nation school by

parents' inducement, and they thought that solidify nationality edu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ce of ethnic school have

differed according to confrontation of systematic adaptation of Japanese

government and education demand of the global era.

キーワード：Ethnic School, Chosun School, Korean School, Irregular

School, Regular School, Hanshin Education Fighting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


